
농약, 전화․인터넷 판매 금지
농식품부, 오남용 사고 방지 … 천연식물보호제 등록은 간소화

농약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기준 등을 강화한 농약관리법령 개정안을 1월26

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약을 이용한 자살이 연간 300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을 보관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약 판매업자는 안전 사용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이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이 없는 경우 3년 가량 소요되는

농약 등록 절차 없이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됐으며, 미생물과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

약인 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도 간소화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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